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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물생심(⾒物⽣⼼)

코로나로 온 나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차제에, 우리나라에선 날 만세면 나라 전체가 LH 공직자들의 용서할 수 없는 토지 불법 투기로 하여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들끓고 있다.

하다 못한 국토부 장관까지도 사표를 쓰고 LH 간부직원 100여 명 이상이 관련됐다는 보도를 보는 중에 고위간부가 두 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까지 하는 실상들을 보면서 나라 안이 이 기막힌 현실에 허탈감과 분노를 달래 수가 없다.

국민들은 오늘의 이 현실이 빙산(氷⼭)에 일각(⼀刻)일 것이란 말들로 주고받아, 신뢰(信賴)를 잃은 오늘날의 공직자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증명시켜주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야말로 안정이 보장된 선망의 대상인 직업으로 살아가는데도 뭐가 그리도 더 모자라서 자루가 터지더라도 더 쑤셔 넣어 채워야 하

는

인간들의 그 욕망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한심한 노릇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 되고 말았다.

이번 3월초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LH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친여당이던 3040 세대들까지 문 대통령에 대해 부정평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무 총리는“신뢰를 잃은 LH를 다시 정리하고, 적폐청산까지 하겠다”고 발언했다.

견물생심(⾒物⽣⼼)이란 욕심을 경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 인간들은 어떤 값비싼 물건을 보면 누구나 갖고 싶은 욕심이 성인군자

가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과욕을 탐하다가 결국에는 사랑의 은팔찌를 차고 감옥에까지 가야 하는 신세가 된다.

하지만, 자기 분수를 알고, 없어도 자족하며 양심적인 공직자들은 절제나 과욕함을 지킬 줄 안다.

자고로 욕심이 욕심을 낳는다는 말같이 한 번 맛 들인 도둑이 날센 줄을 모른다는 속담같이 나중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래서 한탕주의로 남이

야 죽건 말건, 내만 잘 살면 된다는 심리가 되더니 나중엔 나라돈 까지도 무서운 게 없이 예사롭게 도둑질해 먹다가 결국 신세 망친 인간들을 너무 많이

보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나 자본주의 세상의 꼬락서니가 됐다.

그러나 세상사 모두가 인과응보(因果應報)이듯 하나님은 이들의 부정한 짓들을 낱낱이 치부책에 다 적어놓으셨다가 후대에 그 벌을 수십 곱빼기로 준

다지만, 오늘날이 스피드 세상이다 보니 이젠 하나님도 당대에 바로 벌 받게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 예를 들겠다. 필자가 과거 젊었을 때 무역업 당시 선어 수출로 여수에서 살아있는 생선(장어, 도미 광어 등등) 활어선을 싣고 밤에 출발 서너 시간 걸려

일본 고배 항이나 시모노세끼 모지항 어판장에 새벽에 도착해 출입국관리소의 입항 절차를 밟는 동안, 담당 말단직원이 새벽에 나와 입항 수속절차를

바로 직인을 들고나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간소하게 찍어 통과시켜준 것을 본 필자가 깜짝 놀라 그분에게 묻기를 상급자분 결제를 또 받아야 하는가? 라

고 물으니 자기가 담당자니 일본말로“보꾸데 요로시데스”(나로 충분하다)고 답해준다. 당시 그 시절 한국 같으면 아침 출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것

도 빨리 결제해달라고 오찌(사바사바) 돈을 집어줘야 결제가 통하던 시절인데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일본에선 공적 일엔 절대 돈으로 통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알게 됐다.

지금의 일본의 인구가 1억2천만 명 정도이나 한국 공직자 수에비해 일본 공직자가 4/1도 않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공직자 수보

다 더 늘려 채용한다는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유하다는 부(富)자는 집 아래 한일(-) 입구(⼝) 밭 전(⽥)의합이다. 식구는 적고, 밭이 많으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대조적으로 가난한 빈(貧)자는

나눌 분(分)에 돈을 뜻하는 조개 패(⾙)로 돈을 나누니 가난하다는 말이다.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 가난한 자(貧弱者)라지만 서민들은 대부분 정직한

편이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에서 먼저 “주제파악”이 돼야 함은 자신이 지금에 처한 현실을 먼저 알아차리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

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 

한 예로 과거 1960년 전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소득(GNP)이 76불이었을 당시, 김경수 분이 어렵게 돈을 투자하여 서울 장충체육관을 건축 하였으나

그 시절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GNP가 584불로 크게 높았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피땀의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고마움을 먼저 알아야

한다. 어찌하여 우리 국민들은 어렵게 살아오던 그 시절을 다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내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 심리가 만연 돼 버렸단 말인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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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어찌하여 우리 국민들은 어렵게 살아오던 그 시절을 다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내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 심리가 만연 돼 버렸단 말인가? 당

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게 하는 현실이다.

인간 끼리 에도 믿음에는 반드시 신뢰란 것이있다. 신뢰란 곧 믿음인데 세상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일찍이 인도의 간디는 세상에 7가

지 죄를 가리키고 있다.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기도, 원칙 없는 정치를 꼽았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반대

로 흘러가 7가지 죄를 저지른 자가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살아간다고 했다. 그 이유가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워지고, 그 반대의 자들이

더 잘살아가는 세상이 돼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당당하게 키우는 내면이 살아있고, 정의로울 때 그 사람은 언제인가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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